
가스프롬, 가스공사와 LNG 공급계약

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(Gazprom)의 자회사 GM&TS(Gazprom Marketing & Trading Singapore)

는 2013-14년 한국가스공사에 액화천연가스(LNG) 100만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월9일 발표했다.

한국가스공사는 공급물량이 매년 최대 8차례에 걸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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